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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경제포럼의뉴스

트루트네프부총리는제3회동방경제포럼에서총금액이 2.2
조루블정도되는협정들이조인될예정이라고밝혔다. 

금년도에는중소기업발전을위한기회도창출할것으로서가스및석유가공부문에서큰프
로젝트들을실행할데대한협정들이조인될것이다. 
극동연방관구주재러시아연방대통령전권대표는 2017 
년말까지 85 개의기업체들이건축될것이며 2025 년까지 
이의말에의하면현재이지역으로모든외자중의 80%
를가져다주고있는중국은극동에서러시아의최대파트너가된다. (‘러시아 24’)

일본세코히로시게경제산업대신은동방경제포럼이일본과러시아의정부와업계사이의
대화를조절하기위해중요한마당이되었다고밝혔다.(타스)

동방경제포럼-2017의 ‘극동의거리’ 전시회범위안에서는 ‘시베리아호랑이의집’
이문을열것이다. 

‘첸트르아무르스키티그르(시베리아호랑이센터)’ 자치적비영리조직의전시관에서는파
노라마모니터를사용하여밀렵자들을추적하는수렵감시청급습대들의사업을관찰할수
있고사람들이구한호랑이를놓아주는과정을볼수있을것이다. 
(프라임)

일간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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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뉴스 

극동개발부는외국인들이연해주에입국하기위해전자비자를받기위한신청서917
개를승인했다. 
간소화된입국제도에대한요망은중국국민들사이에가장높다.  
(‘프리모르스카야가제타’지)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극동헥타르’를위해추가적인지역들이제공될것이다. 
(‘AmurMedia’ 통신사)

 

하바로프스크지방에서는 ‘아무르’신규관광발전컨셉트가개발되었다.  

이의범위안에서는 ‘아무르-하바로프스크’, ‘콤소몰스키’ 관광및오락클러스터및 ‘
북시호테알린’ 이동주택루트등 3가지클러스터가창출될것이다. 총금융범위는 108
억루블이될것이다. (‘AmurMedia’ 통신사)    
 

블라디보스토크의코라벨리나야해안도로에서는생선시장이나타날것이다. 

잠 재 적 인 러 시 아 투 자 자 가 정 해 져 있 고 일 본 의 K i y o m u r a C o r p o r a t i o n
사가프로젝트에참여할확증이기대되는것이다. (‘달네보스트츠늬카피탈’)

‘베링고프스키’선도개발구역에는제 24번째레지던트회사가가입했다. 

‘데트라추코트카’사는한광업프로젝트부터원료를운송하는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신규기업개설덕택에 31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이다. ‘베링고프스키’
선도개발구역모든레지던트회사들의투자액은 154억루블이된다.  
(‘달네보스트츠늬카피탈’)

하바로프스크선도개발구역에서는컨테이너터미널건설이마무리되는중이다. 

현재프로젝트는 75% 정도로실현된것이다.(DVhab.ru)

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 RosCongress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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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동방경제포럼-2017의주최자인’로스콩그레스’ 재단은회의, 
전시회등행사의최대주최단체이다.

‘로스콩그레스’ 재단은2007년도에회의, 전시회등사회행사를개최하며수행함으로써
러시아이미지를강화하고경제적잠재력을발전하는데기여할목적으로설립된것이다. 
재단은이행사들의내용부분을형성시키며, 단체들과회사들에전문적컨설팅및정보지원
을제공하며러시아및전세계경제적일정의제문제를전면적으로연구하며분석하며조명
하고있다.

오늘재단의연간일정은몬테비데오부터블라디보스토크까지개최되고있는행사들을포
함함으로써한마당에서세계적인비즈니스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권대표자들을
모으며새로운구상과프로젝트를논의하며추진하기위해서최선의조건을마련하며사회
적기업과자선프로젝트를형성시키는데기여할수있게해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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